
□ 정부는 ‘21.6.22.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

관세율을 ‘21.12.31.까지 0%로 인하하는「할당관세* 규정 

(대통령령) 개정안」을 의결하였습니다.

* 할당관세(관세법 §71) :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
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

ㅇ 이는 계란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당초 

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계란 할당관세(0%)를 연말까지 

연장하여 적용하려는 것입니다.

□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, 총 3만 6천톤에 대해 금년 말

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.

ㅇ 품목별 적용물량은 실수요자 요구 및 하반기 수급상황

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하였습니다.

<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>

구  분     
계란 노른자 전 란* 난백알부민**

신선 조제 가루 액(液) 가루 액(液) 가루 액(液)

기본세율(%) 27 27 27 27 27 30 8 8

할당세율(%) 0 0 0 0 0 0 0 0

적용물량(천톤) 18.0 0.9 0.6 2.6 2.1 7.2 1.6 3.0

 * 껍질이 제거된 상태로 유통되는 건조·냉동 계란 ** 흰자 가루 등에서 추출·가공한 단백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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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란 무관세 적용 연장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



□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

가격안정 및 수급정상화를 위해

ㅇ 지난 6월 2일「물가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」의 논의 

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되었으며,

ㅇ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하게 관련법령 

개정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.

□ 이번 조치로 계란 및 계란가공품의 무관세 수입(기본 8~30%

→할당 0%)이 당초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연장되어 

ㅇ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란 가격의 조기 안정에

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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